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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 
의장단에 연이어 진출

- 장주동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적합성평가·상호운용성 운영그룹 간사 선출
- 박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개발·정책 운영그룹 부간사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이하 ‘TEL’)에서 우리나라 전문가 2명이 산하 운영그룹의 
주요 직책(2년 임기, ’27년~’28년)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장주동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가 ICT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운영그룹(ICT Conformity Assessment and Interoperability Steering 
Group, 이하 ‘CISG’) 간사로, 박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이 
ICT 개발·정책 운영그룹(ICT Development and Policy Steering Group, 
이하 ‘DPSG’) 부간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APEC TEL은 아태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정책·규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ICT 개발·정책(DPSG), ICT 보안·신뢰(STSG), 
ICT 적합성평가·상호운용성(CISG) 등 3개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회원 경제 
간 정책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TEL 
공동의장(2년 임기, ’25년~’26년)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에도 산하 
운영그룹의 주요 직책에 진출하며 APEC ICT 분야에서 리더십을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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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APEC TEL의 주요 직책에 지속적으로 
진출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ICT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APEC 회원경제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APEC 회원경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ICT 분야의 정책·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디지털 
발전과 역내 ICT 교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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